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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싸리재 고갯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잇다스페이스’는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듬고 있는 

공간이다. 녹슨 자물쇠가 달린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켜켜이 쌓인 100년의 세월을 느낄 수 있다.

글 김희선 · 사진 조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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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에서 배다리 헌책방 골목으로 넘어가는 싸리재 고갯길. 이 길 끝의 후미진 골목 모퉁이에 낡은 벽

돌 건물이 있다. ‘새전과·표준학력고사, 중학전과·새산수완성’.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나무 대문에 흰 페인트 

글씨로 새겨진 추억의 단어가 건물의 나이를 짐작게 한다. 

이 건물은 1920년대 소금창고로 출발했다. 당시 일본이 화약 제조 원료로 쓰기 위해 소래 염전에서 생산한 소

금을 이곳에 보관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가 깃든 건물은 1940년대 한증막으로 쓰이다가 10년 뒤 서

점 문조사에 자리를 내주었다. 대문에 글씨로 남아있는 ‘동양서림’은 문조사에 이어 1970년대 들어선 헌책방이

다. 동양서림이 주로 취급했던 것은 동아전과, 표준전과 등 1970∼1980년대 인기를 구가한 초중고 참고서였다. 

하지만 헌 책 수요 감소와 함께 서점은 1992년 문을 닫았다. 

이후 20년간 쓰레기 창고로 방치됐던 이 공간을 되살린 것은 목

공예 작가 정창이 씨다. “작업장 겸 쇼룸으로 쓸 공간을 찾아 배

다리 헌책방 골목과 신포동 주변을 배회했어요. 몇 달 며칠을 

헤매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포기하고 골목에서 담배를 피

우는데 문이 너무 예쁜 이 건물을 발견했죠. 순간 ‘바로 여기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가 나뒹굴던 이 건물에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벽면을 타고 뻗어 나간 오동나무였다. 시멘트 바닥 틈새를 뚫고 

나온 오동나무는 벽돌과 창틀을 타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가지를 뻗어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는 “생명체 하나 없을 것 

같은 암울한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오동나무 한 그루를 보고 

전율을 느꼈다”면서 “’내가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개인 작업공간으로 이곳을 찾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웠

다. 공간의 감성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서울 금보

성아트센터 금보성 관장의 도움으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은 

그는 최대한 원래 모습 그대로 공간을 되살리는 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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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잇다스페이스 골목 건너편에 
있는 별관. 1∼2층은 공방, 3층은 
갤러리로 사용된다.
2 잇다스페이스 건물 앞에 선 
정창이 작가
3 골목 안쪽에서 본 
잇다스페이스 건물
4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나온 
물건들을 한쪽에 모아뒀다.
5 건물 바닥 틈새를 뚫고 지붕 
위로 뻗어 나간 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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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니 1t 트럭 15대 분량이 나왔다. 쓰레기

와 먼지를 걷어낸 뒤 패인 바닥의 시멘트를 메우고 부서져 날아간 

슬레이트 지붕 조각을 찾아 채워 넣었다. 틀만 남은 창에는 유리를 

끼워 넣었다. 오동나무가 틈새를 뚫고 나온 부분에는 시멘트를 걷

어내고 자갈과 흙을 깔아줬다. 그렇게 6개월간 고된 공사를 거쳐 

20년간 숨죽어 있던 이곳은 ‘잇다스페이스’라는 이름의 문화 공간

으로 재탄생했다. 100년의 세월과 공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문화

와 사람을, 자연과 사람을 잇는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100년 세월의 흔적을 보듬다

낡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세월에 부식된 벽돌은 여기저

기 금 가고 깨져 있고, 슬레이트 지붕은 녹슬어 붉게 변했다. 한쪽 

벽에는 1960년대 신문지를 붙였던 흔적도 남아있다. 벽면의 누런 

태극기도, 종이 위에 써 붙인 붉은 금연 글씨도 옛 모습 그대로다. 

낡은 벽돌과 잿빛 콘크리트 벽면에 전시된 작품들은 새하얀 벽으

로 둘러싸인 보통의 갤러리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을 관람객에게 

전해준다. 정씨가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가느다랗던 오동나무 

줄기는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훨씬 두터워졌다. 사실 이 나무는 건

물 밖 둥치가 잘려 나간 오동나무가 뿌리를 뻗어 건물 안으로 들어

온 것이다. 매년 4∼5월이 되면 어김없이 푸른 싹을 틔운다고 한다. 

1, 2, 3, 4 작품이 전시된 잇다스페이스 내부 5 옛 모습 그대로 벽에 걸려 있는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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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려 나간 오동나무의 생명력이 마치 이 공

간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곳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예 

체험 수업, 도자기 만들기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소아암 어린이에게 가

발을 지원해주는 모발 나눔 콘서트, 길고양

이를 위해 동물협회에 수익금을 기부하는 

자선 콘서트 등 나눔을 위한 행사도 종종 

개최된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오페

라 애호가 박상순 씨의 설명을 들으며 스크

린 오페라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입소문

을 타고 이곳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면서 2

년 전에는 공간을 확장했다. 1960년대 자개 

공방이었던 건너편 3층짜리 건물을 빌려 1

∼2층은 공방, 3층은 갤러리로 쓰고 있다. 

정씨는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갤

러리의 문턱을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주소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172-41
 관람 시간 하절기 화~일 11:00~18:00, 동절기 

화~일 11:00~17:00, 월요일은 휴관

관람료 무료 

Information

1 정창이 씨와 함께 일하는 공방의 청년 작가들
2, 3, 4, 5 별관에 마련된 공방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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